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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지성 돌발호우 예보시스템 개발
건설기술연구원, 3시간 전 홍수 발생여부 예측 … 태풍피해 30% 경감

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지성 돌발 호우를 3시간 전에 미리 예측함으로써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첨단 

홍수예보시스템을 개발했다.

윤강훈 수석연구원 팀은 대상지역의 지형과 건물 분포․하수구 위치 등의 정보를 모아 단위시간당 내리는 

비의 양에 따라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세분화했으며, 강우상황을 정밀 측정할 수 있는 강우 레

이더를 연동해 최소 3시간 전에 홍수 발생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.

홍수예보시스템은 기존 유역 중심의 홍수예보시스템에서 

벗어나 도심 지역의 갑작스런 국지성 호우를 예측할 수 있

으며, 지상우량계를 이용하는 방식보다 더욱 정확하고 정밀

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윤강훈 수석연구원은 “국지성 폭우가 잦은 지역에 개발 

예보시스템이 설치되면 매년 발생하는 홍수 피해를 30%까

지 줄일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인 기상이변(엘

리뇨․라니냐현상 등)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국지적 집중호

우(파주․문산․중랑천․지리산․울산 등) 현상이 빈번히 

발생하고 있으며, 도시화 및 산업화로 동일한 강우에도 피

해가 급격히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.

세계적인 현상으로 단시간 동안에 특정지역에 집중하는 

국지적 호우로 인한 돌발홍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

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역면적이 작은 지방하천 및 소규모 

도시하천은 대유역 위주의 홍수예보시스템 때문에 홍수를 

예측하는데 시간이 부족했고, 기존 지상우량계는 점우량 관

측방식으로 한강유역에 113개소(250㎢/개)에 불과해 우량계 

틈새를 통과하는 국지강우 관측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홍수예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. 

강릉 남대천, 서울 중랑천은 유역면적이 각각 256㎢, 266㎢이며, 홍수 도달시간이 1-2시간에 불과해 기존 방

식으로 홍수예측 및 경보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건설기술연구원은 기존 지상우량계 보다 정확성과 신속성이 대폭 향상된 강우레이더를 이용한 첨단 홍수예

경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면 소유역 및 대유역에서의 정확한 우량현황 뿐만 아니라 단시간 호우예측도 

가능해 전체 하천수계에 대한 정확한 홍수예보가 가능하게 되고, 특히 소규모 지방하천 및 도시하천에 대한 

신속한 홍수예보 발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홍수예보시스템 설치를 완료하면 태풍 루사, 매미 등으로 인한 홍수피해액 약 8조원의 30%인 2조4000억원

의 피해경감이 가능한데 설치비는 1개소당 100억원이다.

한편, 건설교통부는 전국을 한강유역, 낙동강유역, 금강유역, 영산강․섬진강유역으로 나누어 우선 한강유역

과 낙동강, 영산강유역에 대형 강우레이더 4기를 2004-08년 설치하고 잔여유역에도 2011년까지 2기를 연차적

으로 설치할 계획이다. 또 홍수 취약지역인 동해안 지역 등에는 소형 강우레이더 5기를 병행 설치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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